
 
신형 인플루엔자는 위험한가? 

신형 인플루엔자의 독성은 통상의 계절성 

독감(인플루엔자)과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새롭게 등장한 바이러스이기에 

감염률이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염은 

재채기나 기침 등에 의한 비말(飛沫)감염과 

접촉감염입니다.  

보통의 독감과 같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되었다고 당황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응하고, 치료를 받으며 휴양하시기 

바랍니다.  

 

TV에 사망자 보고가 있습니다마는? 

「후생노동성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정보（영어판도 있음）」나, 각 지역 단위의 

보건소 등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에서 빈번하게 

사망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신형 인플루엔자가 계절성 

인플루엔자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정보는 

없습니다. 빠른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벼운 증상으로 있는 듯 

보이나, 가끔씩 신형 인플루엔자는 세균성 

폐렴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생명에 영향을 끼치는 위독한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긴급 입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목의 통증, 콧물, 기침, 재채기, 두통, 한기 

등과 함께 열이 오릅니다. 근육통, 복통 등의 

증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슴의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인 경우, 

세균성 폐렴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 때? 

38 도 이상의 발열, 두통, 관절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빨리, 현(県), 

시(市)정(町)촌(村)의 보건소(발열상담센터) 

등에 전화로 문의하시고, 어떤 병원에서 

치료하면 좋을 지를 확인한 다음부터,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타미플루 (TAMIFLU) 등의 치료약이 

유효합니다. 의사의 처방된 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마지막까지 복용하도록 하세요. 

치료 중에는 미사, 일은 그만 쉬시고, 몸도 

충분히 쉬게 하세요.  

재채기나 기침이 나올 때는 티슈나 마스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한 마스크, 티슈 

등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합시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인플루엔자와 같습니다. 

① 밸런스 좋은 식사로 몸의 상태를 잘 

만드시고, 저항력을 키웁니다. 

② 양치질과 손을 자주 잘 닦습니다. 

③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④ 사람이 붐비는 장소를 피합니다. 

 

해외출장, 여행은? 

해외나 국내 여행을 할 경우, 비행기 등의 

기내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에는 미사나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일상 생활로 

돌아가시도록 하세요.  

사목자, 봉사자는 해외 출장 후 일주일간은 

사람과의 접촉을 가능하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귀국 직후의 주일 미사 등은 신자 

집전의 공소예절을 권장합니다. 신자들도 

그러한 점을 이해해주시고,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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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 배령은? 

본당 범위 내에 신형 인플루엔자가 유행의 

조짐이 있을 때는, 입으로 모시는 성체 

배령은 그만두고, 손으로 받아 모시도록 

하세요. 또한 성혈의 배령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사제의 판단 하에, 성체를 분배하는 사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감염예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환자 방문은? 

병상 방문 시에는 환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또한 방문하는 사목자도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목자, 봉사자는 자신이 감염되어있을 경우, 

일정을 상관하지 말고, 다른 사목자와 

교체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건강에 주의하시고, 통상의 

교회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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